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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경영권 위협으로 정기인사 지연
2004년 1월말 단행 전망 … 구조조정본부 해체로 계열기업 각자 발표

SK그룹의 정기 임원인사가 예정보다 한달 가량 늦어진 2004년 1월 말경에 단행될 전망이다.

SK그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, 당초 2003년 연말 쯤 정기 임원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었으나 소버린자산운용

과의 경영권 분쟁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인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, 설 연휴가 끝난 1월 말쯤 인사가 이

뤄질 것으로 알려졌다.

2002년 SK는 연말에 주요 계열사 임원인사를 단행했으나 2003년에는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

인사안 검토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6월 구조조정본부마저 해체돼 계열기업별로 인사 내용을 취

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.

SK는 특히 2003년 정기인사는 구조조정본부에서 계열기업 인사를 일괄 정리해 한꺼번에 발표하던 예년과 

달리 계열사별로 인사안을 확정지은 뒤 발표할 예정이어서 인사 단행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

으로 보인다.

SK의 정기인사에서는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SK 손길승, 황두열, 김창근 이사의 거

취와 함께 최재원 SK텔레콤 부사장, 최창원 SK케미칼 부사장 등 오너 일가의 승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

다.

SK 관계자는 2002년 10월 제주선언에서 2005년까지는 현재 체제로 이끌고 간 뒤 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겠

다고 밝혔던 만큼 CEO급 인사는 거의 없을 것이며 오너 일가의 승진 여부와 SK 이사진의 거취가 관심거리라

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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